
Ⅰ. 서 론

영재와 영재성의 개념과 정의, 출현 영역, 출현율 

등 영재에 대한 패러다임은 시대적·문화적·사회적 상

황에 따라 변화되어왔다. 스파르타와 로마 시대에 부

각된 영재, 인간보다는 신의 세계가 중시되었던 중세 

시대의 영재, 농경사회와 오늘날의 고도의 지식정보화 

시대가 요구하는 영재의 개념은 서로 다르다. 또한 동

양과 서양 문화권에서 인정받는 영재, 전쟁과 평화 시

절에 인정받는 영재의 개념도 서로 다르다. 국가마다 

인정하는 영재의 범위가 다르고, 또 국가 내에서도 지

역별(미국은 주별로도 서로 다름)로 영재의 출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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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This study uses Gagne's 'Differentiated Model of Giftedness and Talent (DMGT)' to collect and extract major life events 
of Jang Young-sil, and to investigate how giftedness was formed and developed in his life history, and what factors enabled 
him to demonstrate his talent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addition, based on the framework of Gagne's 
Differentiation Model for Giftedness and Talent(DMGT), we analyzed the mechanism of giftedness manifestation of Jang 
Young-sil and sought to explore the direction of gifted education based on this. To sum up the results of the study, first, 
in Giftedness(G), it was found that Jang Young-sil had excellent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skills. Second, motivation, 
determination, self-management, and personality factors that constitute the inner catalyst(IC) of the individual have had an 
impact on the development of giftedness. Third, it influenced the social environment and peer giftedness in environmental 
catalysis(EC). Fourth, the catalyst of chance or chance(C) was the factor that had the greatest influence on Jang Young-sil's 
manifestation of giftedness. Fifth, informal learning and non-institutional formal learning in the developmental process(LP) 
influenced the manifestation of giftedness. In this way, the talent development factors of people such as Jang Young-sil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need to understand the manifestation mechanism of giftedness in the future, develop examination 
tools that can detect giftedness, and develop customized programs that can develop gifted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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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르다(2~16% 정도). 이와 같이 영재성의 개념과 

정의에 대한 패러다임은 끊임없이 상황에 따라 변화되

어 왔다(이신동 외, 2019).
초기 영재성에 대한 정의는 ‘지적 능력’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영재 교육에 관한 연구가 점차 진행

됨에 따라 영재성에 대한 정의는 ‘지적 능력’ 뿐만 아니

라 ‘잠재성’이 포함되었으며 영재성이 발현되는 ‘영역’
도 확대되었다. 이러한 정의의 확대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말랜드(Marland) 보고서일 것이다.
말랜드 보고서에 제시된 영재의 정의는 지금까지의 

정의가 주로 지적 능력에 초점을 둔 것이 비해 능력의 

영역을 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학문, 창의적, 리더십, 
예술, 신체운동 영역으로 확대하였으며, 현재의 성취

도뿐만 아니라 잠재성을 포함함으로써 영재교육의 지

평을 확장하였다는 평가는 받는다(강병직, 2013).
이러한 필요성에 관심을 가지고 국내에서도 지적 

능력을 발휘한 것으로 평가되는 인물을 선정하여 그 

인물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작가 전혜린(안태진, 
2003), 백범 김구(류숙희, 2004), 작곡가 안익태(정은진, 
2009), 김연아(서용석, 2015) 등의 선행연구들이 이루

어져 있다. 앞의 연구들은 다중 지능 이론의 관점에서 

개인의 발달사 연구를 통해 그들의 능력이 어떤 과정

을 통해 형성되고 계발되었는지 영재교육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남진아, 2016).
Gagné의 DMGT(Differentiated Model of Giftedness and 

Talent) 모형으로 영재들의 생애 사건을 추출하고 분석하

는 관련 연구들이 있다. 김남훈(2014)의 「Gagné의 DMGT 
모형을 통한 석주명의 영재성 발현 기제 연구」, 남진아

(2016)의 「Gagné의 DMGT 모형을 통한 이휘소의 영재성 

발현 기제 연구」, 두은미(2018)의 「Gagné의 DMGT 모형을 

통한 우장춘의 영재성 발현 기제 연구」가 있다. 위 연구들

은 모두 우리나라의 과학사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들을 

선정하고, 그들의 생애 사건을 추출하여 Gagné의 DMGT 
모형으로 분석함으로써 그들의 영재성 발현에 영향을 

준 요인을 분석한 질적 연구이다. 
장영실은 많은 발명품을 만들고 창의적 사고 역량, 

융합 및 협업 능력이 있으며,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조

선의 ‘최고 과학 기술자’라고 불리고 있다. ‘장영실’의 

생애 사건을 Gagné의 이론에 근거해서 영재성 형성 요

인과 계발과정을 분석하는 것은 발명영재교육에 큰 시

사점을 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장영실의 생

애 사건을 Gagné의 이론에 근거하여 장영실이 발휘한 

능력의 특징을 평가하고 그의 영재성과 관련된 생애 

사건을 파악하여 재능으로 발현될 수 있었던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첫째, 장영실의 생

애사는 어떠하였으며, 주요 생애사건들은 무엇인가? 
둘째, 장영실의 생애 사건을 DMGT모형에 기초하여 

그의 재능계발에 영향을 준 요인을 알아보고, 각 요인

은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끼쳤는가?를 연구 문제로 설

정하였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으로 ‘장영실’을 선정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신의 잠재된 능력을 계발하고 탁월한 성

과를 남긴 위인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역사 

중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과학 기술자 중 한 명이자, 
많은 발명품을 남긴 위인이다.

둘째, 우리나라 과학자 중에서 풍부한 자료 접근이 

가능한 인물을 선택하고자 한다. 많은 발명품을 남겼

기에, 그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남아 있으리라고 생각

한 인물을 선택했다. 그 이유는 발명품을 만드는 과정

에서 나타난 위인의 모습을 분석하여, 앞으로 다가오

는 시대에 맞게 과학 기술 영재가 갖추어 나가야 할 

소양이 무엇일지 알아보기 위함이다.
위의 두 가지 기준에 의하여 우리나라 역사 여러 위

인 중, 앞에서 연구되지 않았고 과학 기술 분야에 큰 업

적을 남겼으며, 위인전 및 역사적 자료 등이 풍부하여 

연구가 가능한 장영실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연구 절차 빛 분석 방법

가. 연구 절차

연구를 위해 Fig. 1과 같은 순서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나.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장영실에 대한 논문, 출판물 등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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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분석하여 개인의 특성을 파악하는 질적 연구 

방법 중 ‘내용분석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위인전, 
역사적 자료, 학술지 등 자료를 통해 주요 생애 사건을 

알아보고 그의 재능 형성 및 계발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소들을 Gagné의 DMGT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장영

실의 영재성 발현 기제를 살펴보기 위한 분석의 틀은 

Gagné(2004)의 ‘영재성과 재능의 차별화 모형(DMGT)’
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Gagné(2004)의 영재성과 재

능에 대한 차별화 모형(DMGT)은 6개의 구성요소 즉, 
영재성(G), 개인 내적 촉매(IC), 환경적 촉매(EC), 우연

(C), 학습과 훈련(LP), 재능(T) 사이에서 다양한 역동적

인 상호작용을 제안하며 재능 발달의 장기적인 과정을 

논의한다. 이상 여섯 가지 구성요소 들은 다시 두 가지

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영재성(G)이 재능(T)으로 발

현될 때까지의 재능 발달의 하위요소로 영재성(G), 재
능(T), 학습과 훈련(LP)이고 촉매의 하위요소로는 개인 

내적 촉매(IC), 환경적 촉매(EC), 우연(C)을 포함한다. 

Gagné(2004) 최근 모형이 기존의 모형과 크게 달라진 

점은 첫째, 우연(C)이라는 촉매 변인을 추가하였다는 

점인데, 이 우연(C)은 영재성(G), 개인 내적 촉매(IC), 
환경적 촉매(EC) 변인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둘
째, 개인 내적 촉매(IC) 변인의 하위 영역으로 자기관

리가 추가되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Ⅲ. 연구 결과

1. 장영실의 생애 사건

장영실과 관련된 논문, 관련 출판물, 장영실이 발명

한 물품들에 관한 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찾고, 그 자

료 안에서 그가 이루어 낸 과학 기술 결과물 및 이러

한 것들을 이루어 낼 수 있었던 생애 사건들을 수집하

였다. 즉, 장영실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하여 영재성이 

Fig. 1. Study procedure flow

순 사건 이름 사건 내용 년도

1 장영실의 출생과 어린 시절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 노비 신분으로 태어났으나,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손재주를 보이며 성장함. 1390년 추정

2 궁궐로 들어가다
장영실의 손재주를 주의 깊게 보던 동래현의 관리가 그를 인재로 추천하여 

궁궐로 들어감.

3 중국 유학길에 오르다 세종대왕을 만나고 중국으로 유학을 가 천문학에 대하여 배움. 세종 3년

4 물시계 제작

해가 뜨지 않을 때 사람들이 시간을 알 수 없자, 세종대왕의 명으로 물시계를 

제작하여 ‘갱점지기’라는 물시계를 만들었으나, 불편함이 발생하자 이를 

개선 시킨 자동 물시계 ‘자격루’를 만들어 냄.
세종 6년

5 천문관측 기구 제작
농업이 근간이 조선에서 필요했던 천문관측기구(간의, 혼천의)를 제작하는 

데 참여함. 세종 14년

6 해시계 제작 천문관측기구를 제작한 이후 다양한 해시계 제작에 참여함. 세종 16~19년

7 갑인자 제작 조선 인쇄술 발전에 이바지한 갑인자 제작에 참여함. 세종 16년

Table 1. Overview of Jang Young-sil’s major life 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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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휘되고, 이를 드러낼 수 있었던 우연한 기회와 그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던 요인들 등을 선정하였

는데 그렇게 해서 선정된 장영실의 주요 생애 사건은 

7가지로 아래의 Table 1과 같다. 또한, 장영실의 정확

한 출생 연도 및 나이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며, 가
장 정확하다고 할 수 있는 세종실록의 기록을 참고하였

으므로 시기는 세종실록에 기록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

2. 장영실의 재능발달 요인

장영실의 생애 사건을 DMGT 모형에 기초하여 그

의 재능이 형성·계발되는 과정에 영향을 준 요인은 다

음과 같다.

가. 영재성(G)

(1) 지적 영역

(가) 과학 기술 능력

장영실은 세종대왕을 만난 후 그의 과학 기술 능력

이 빛을 보게 되었고, 조선시대의 과학 기술 또한 크게 

발전했다. 장영실이 중국 유학을 다녀온 뒤 조선에 맞

는 물시계를 만들고, 다양한 해시계 및 천문 관측 기기

를 제작했으며, 갑인자를 제작하는 일까지 참여했다. 
그가 제작한 발명품 중 물시계를 집중하여 살펴보

면 3가지의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물시계인 ‘갱점지기’는 물이 차오르는 높이를 보고서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물시계였다. 그러나, 이것은 일

정 시간이 되면 사람이 옆에서 알려줘야 하는 불편함

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을 개선한 두 번째 물시계

가 바로 ‘자격루’이다. 자격루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이 스스로 종을 쳐 시간을 알려주는 물시계다. 수조에 

흘러들어온 물의 양에 따라 부력이 달라지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이 자격루는 세종대왕이 조선의 표준

시계로 정할 만큼 뛰어난 발명품이었다. 마지막 세 번

째 물시계는 ‘옥루’다. ‘옥루’는 물시계의 기능과 천체

의 움직임도 나타내는 자동 물시계였다. 
장영실은 해시계도 여러 가지 만든 것으로 전해진

다. 그는 오목 해시계인 ‘앙부일구’를 제작했다. 하루 

동안 해의 고도가 달라지는 원리를 적용하여 해의 그

림자를 통해 시간을 알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또한 

앙부일구는 시간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절기선이 

표시되어 있어 절기를 알 수 있었다고 한다. 이외에도 

일성정시의,  천평일구, 현주일구 등의 해시계도 존재

한다. 
그가 제작한 발명품만 봐도 그의 과학 기술 능력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물건이 작동하는 원리

를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원리가 들어맞는 물건을 알맞

게 제작하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 물건을 제작

할 수 있는 손재주와 기술력이 뒷받침되어야 원리에 

맞는 물건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물건을 잘 만

들 수 있는 손재주만 있다고 해서 앞의 발명품들을 만

들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물건이 작동되는 원리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그 원리를 나타낼 수 있는 기계

장치를 구상하고 제작하는 것에는 과학 기술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장영실이 여러 가지 물시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

시계, 천문관측기기 그리고 갑인자를 제작했다는 사실

을 보면 그가 뛰어난 과학 기술적 재능을 가지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2) 창의적 영역

독창적으로 무엇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지식

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장영실은 본인이 중국 

유학길에서 보고 배운 지식을 이해하고 모방하면서 본

인만의 독창적인 물시계 ‘자격루’를 개발했을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자격루는 장영실이 아니면 결코 제

작할 수 없었을 시계라고 주장한다. 이는 타당성이 매

우 커 사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장영실

이 사망한 이후 자격루가 망가졌어도 고칠만한 인재가 

없어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조선사역사연

구소, 2016; 174-175). 
1980년대 중반부터 ≪세종실록≫ 등을 토대로 20여 

년간 자격루 복원에 힘쓰다 2007년 자격루 복원 및 작

동에 성공한 건국대 남문현 교수는 “자격루는 물시계

의 기본인 물의 흐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다시 일정

한 시차로 구슬과 인형을 건드리도록 설계한 완벽한 

자동 제어 시스템을 지니고 있다. 15세기 당시 중국과 

이슬람의 기술에 우리의 탁월한 제어 계측 기술을 결

합해 세계적인 보편성과 독창성을 구현해 낸 것이다”
라고 평가한 바 있다(장래혁, 2020).

위 기록을 보면 장영실이 만든 자격루는 그의 독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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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할 수 있다. 
장영실은 발명품을 하나 만들고 나면 그와 관련한 

물건들도 만들어 낸 것으로 보인다. 물시계 자격루를 

발명하고 난 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물시계와 천체

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기능을 접목한 옥루도 만들어 

냈다.
물시계뿐만 아니라 해시계에서도 이러한 특징을 보

인다. 1434년(세종 16) 12지신을 그려 넣어 한자를 모

르는 백성들도 시간을 알 수 있었던 앙부일구, 1437년
(세종 19) 해시계와 별시계의 기능을 하나로 고안한 

일성정시의, 1437년(세종 19) 현주일구, 1437년(세종 

19) 휴대용 해시계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천평일구 등

이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장영실은 물건을 만들기 

위해 알아야 하는 원리를 이해하고 그 원리가 나타나

는 기구를 만들면, 그 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기구로 변형시켜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를 통

해 장영실이 지식을 다양한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창성을 지녔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중국에서 머무르는 동안 장영실은 천문기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지만, 개괄적이고 원론적인 이론 

정도일 뿐 실물이나 설계도와 같은 실제 제작에 필요

한 것은 구하지 못한 채 돌아왔다. 당시에는 천문이 가

장 중요한 과학 분야였으므로 다른 나라에 그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통제했기 때문이다(김형광, 
2002).

중국에서 실물이나 설계도와 같은 실제 제작에 필

요한 것을 얻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영실은 중국에

서 보고 온 것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맞는 천문 관측 

기기를 제작한 것이다. 이를 통해서 그의 사물의 구조

를 파악하는 직관력에 대해 알 수 있다. 

(3) 사회 정의적 영역

장영실이 만들어 낸 발명품은 그 당시 왕이었던 세

종대왕의 애민(愛民) 정신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

다. 장영실이 만든 앙부일구는 한자를 모르는 백성들

도 시간을 알 수 있도록 십이지신의 그림을 그려 넣었

다. 이는 장영실이 그 당시 한자를 모르는 백성들이 많

았음을 알고 그들도 시간을 알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

다. 또한 앙부일구는 절기를 알 수 있는 선도 표시되어 

있어 농사가 나라의 근간이었던 조선에서는 많은 도움

이 되는 시계였을 것이다. 

나. 개인내적 촉매(IC)

(1) 동기

장영실은 중국 유학길에서 돌아온 뒤, 물시계 연구

에 돌입했다고 한다. 장영실은 동료들과 함께 머리는 

맞대어 논의한다. 고민과 토론을 수없이 반복한 끝에 

물이 차오른 높이를 보고서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물

시계를 만들어 내는데, 그것이 바로 첫 물시계라 할 수 

있는 ‘갱점지기’다(조선사역사연구소, 2016; 154-155).
위의 글에서 알 수 있듯이 장영실은 본인에게 주어

진 일이 있으면 그에 열정을 보이며 연구하고 결과물

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그러나 장영실은 ‘갱점지기’를 만들고 만족하지 않

았다. 갱점지기는 옆에서 사람이 지켜 보고 시간을 알

려주어야 했기 때문에 항상 사람이 곁에 있어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었다. 이를 몰랐을 리 없는 장영실은 자

동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물시계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

고, 연구한 끝에 자격루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 자격루

는 세종대왕이 조선의 표준시계로 공표한다. 시간을 자

동으로 알려주는 자격루를 만들어 내면 물시계와 관련

된 연구를 그만할 수 있었으나, 그러지 않았다. 그로부

터 몇 년 뒤, 또 다른 자동 물시계 ‘옥루’를 개발해낸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장영실은 물시계를 개

발하는 일에 상당히 열정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장영실은 그 당시 한자를 모르는 백성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시간을 나타내는 십이지 동물들을 새겨 넣

었다. 앙부일구는 2시간 단위로 쪼개서 시각 표시를 

열두 띠(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로 나타냈었다(조
선사역사연구소, 2016; 148).

두 종류의 호(절기선, 시각선)가 앙부일구의 시반에 

새겨져 있는데, 이것을 이용해 시간을 확인함과 동시

에 절기도 알려주는 달력의 역할도 해냈다. 해가 뜨고 

질 때 나타나는 그림자가 시각선에 비추어 시간을 백

성들이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해의 고도가 달라지면

서 절기에 비추는 그림자의 길이를 확인하고 절기를 

확인했다. 이처럼 앙부일구는 해 뜨는 시간과 해가 지

는 시간을 이용한 과학적인 해시계다. 나아가 서민들

이 잘 알 수 있게끔 한자 대신에 그림을 이용함으로써 

실용성에 정점을 찍었다(조선사역사연구소, 2016;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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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실은 세종대왕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헤아

려 백성들도 시간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앙부일구

에 십이지 그림을 그려 넣었을 것이다. 이로써 장영실

도 그 당시 백성들의 삶을 생각하는 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는 농업이 나라의 근간이었다. 농업과 관

련 깊은 학문은 천문학이었는데, 하늘의 천체를 관찰

하기 위해 필요했던 천문학 기기 제작에 장영실도 참

여한다.
당시 장영실이 중추원사 이천을 도와 간의대 제작

에 착수하면서 본격적인 제작이 시작되었다. 대표적인 

업무가 경복궁과 서운관 두 곳에 설치할 많은 천문관

측 의기를 연구 · 제작하는 일이다. 현재까지 장영실이 

처음 만들었던 천문 관측기구는 간의(簡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1432년(세종 14)에 완성된 간의는 하

늘을 관측하는 천체기구로, 조선시대 대표적인 천문관

측기기라 할 수 있다. 
간의 발명 후 1년이 지났을 때, 장영실은 여러 학자

와 함께 도모해 새로운 천문 관측기구를 만들어낸다. 
장영실은 간의를 더욱 발전시킨 천문기기를 발명해냈

고, 그것이 바로 혼천의(渾天儀)다. 혼천의는 이천, 정
철 등 여러 학자의 도움으로 완성할 수 있었다(조선사

역사연구소, 2016; 195-196).

(2) 결단력

1433년, 장영실은 김조, 이천 등과 함께 물의 흐름

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물시계를 만들

어 세종대왕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자격루다

(조선사역사연구소, 2016; 157-158).
장영실은 먼저 만든 ‘경점지기’의 단점인 옆에 사람

이 수동으로 시간을 알려줘야 한다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스스로 시간을 알려주는 자동 시보장치인 ‘자격

루’를 만들었다. 이는 장영실이 자신이 만든 물건의 단

점을 보완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연구에 매진하였기 때

문에 ‘자격루’가 발명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장영실은 ‘자격루’를 만든 것에 그치지 않았다. 자

격루를 만들었다는 공로로 대호군에까지 승진한 장영

실, 그 은총에 보답하고자 했던 걸까, 그는 물시계에 

관한 연구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 결과 4년 만에 새

로운 자동 물시계를 발명해냈다. 그것이 바로 ‘옥루’
다. 1424년 처음으로 만든 물시계 갱점지기, 그리고 나

서 10년 뒤에는 자동 물시계인 자격루, 그 후 4년이 지

나서는 한층 더 정교하고 업그레이드된 정치로 개발한 

옥루까지 장영실이 만들어 낸 물시계 3단계라 할 수 

있다(조선사역사연구소, 2016; 178).
이를 통해 장영실은 본인의 능력을 펼치기 위한 노

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자기관리

갑인자는 1434년에 완성됐는데 이 시기를 잘 보면 

자격루가 제작돼 조선의 표준시계로 공표된 시기다. 
자격루 제작으로도 바빴을 텐데, 장영실과 학자들이 

같은 해에 갑인자를 제작한 것이다(조선사역사연구소, 
2016; 186-187).

위 기록으로부터 장영실은 성실함을 갖춘 인물이라

는 것을 알 수 있다. 정교함을 자랑하는 자격루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갑인자 제작에 참여한 것을 보면 

장영실이 본인의 일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 성실하게 

임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장영실은 1433년 김조, 이천 등과 함께 물의 흐름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물시계를 만들어 

세종대왕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자격루’이다

(조선사역사연구소, 2016; 158).
자격루가 만들어진 뒤 세종대왕은 크게 만족해 

1434년 경복궁 안에 자격루를 설치할 전각 ‘보루각’을 

세우고, 장영실이 만든 궁중 자동 시보 시계 자격루를 

설치한다. 그해 음력 7월 1일, 세종대왕은 이를 조선의 

표준시계로 반포하기에 이른다. 하여 오늘날 많은 학

자가 자격루를 가리켜 단순한 자동 시보장치가 아님을 

확신한다. 그것은 사회, 경제, 정치, 군사 활동의 기준

을 제시하는 조선의 표준시계임과 동시에 임금에게는 

질서를 유지시키는 국가통치의 수단의 하나였던 것이

다(조선사역사연구소, 2016; 161-162).
장영실이 만든 자격루가 조선시대의 표준시계로 정

해졌다. 이는 장영실이 스스로의 능력을 믿는 자아효

능감 덕분에 끝까지 연구하고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었을 것이다.

(4) 신체적·정신적 특징

(가) 성격

장영실은 기생의 아들로 태어난 관노였다. 탁월한 

재능으로 세종에게 발탁돼 노비의 굴레를 벗고 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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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직에까지 오르지만, 이후의 궁궐 생활 속에서도 끊

임없이 멸시와 견제를 받았다. 그가 세종의 명으로 중

국에 유학해 천문기기에 관한 연구를 마치고 돌아오자 

세종은 그 공로를 인정해 효율적으로 기구를 제작할 

수 있도록 했으나 중신들의 반대로 끝내 뜻을 이루지 

못했다. 장영실에 대한 기록을 보면 그는 자신의 신분

을 탓하거나 좌절하기보다는 현실에 집중하고 성실히 

임한 것으로 보인다(장래혁, 2020).
위의 자료처럼 장영실은 자신이 처한 환경을 탓하지 

않고 자신의 위치에서 꾸준히 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사람으로 강직한 성격을 지녔던 것으로 파악된다.

다. 환경적 촉매(EC)

(1) 주위 환경

(가) 문화적·사회적 환경

장영실이 살던 조선시대는 신분제 사회였다. 그 당

시 신분제는 양천제로 양인 또는 천인으로 구분되었

다. 또한 부모 중 한 명이 천인일 경우 자식도 천인이 

되는 일천즉천(一賤則賤)의 제도가 존재했는데, 장영

실의 어머니는 기생으로 천인이었다. 그래서 장영실의 

신분 또한 천인이었다. 조선시대의 경우 천인이 아무

리 능력이 뛰어날지다로 신분의 벽을 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천인은 시험에 응시하는 것조차 불가능했

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영실은 자신의 위치에서 본인의 능력을 

발휘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본인이 살아가는 시대는 

제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고 한들 출세를 한다거나, 
노비 신분을 벗어나는 길은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장영실은 본인의 위치에서 자신의 능력이 필요

한 일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발휘했다. 그 결과 장영실

은 신분이라는 큰 벽을 넘어 벼슬을 달고 궁에 들어가 

여러 가지 발명품을 개발하여 그 당시 백성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장영실은 자신의 환경을 

탓하지 않고 자신의 재능을 꾸준히 본인의 위치에서 

발휘한 것이다.

(2) 인물

(가) 동료

장영실이 많은 발명품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세종

대왕의 도움도 있었을 것이지만, 그의 곁에 있던 동료

들도 도움을 줬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이순지’와 ‘이
천’이 있다. 장영실도 과학 기술적인 능력이 있었던 것

은 맞다. 그러나 옆에서 이순지와 이천의 도움이 없었

다면 장영실이 그 많은 발명품을 만들어 내는 것은 힘

들었을 것이다.
이순지는 조선시대 천문학자이다. 이순지는 천문학

의 권위자라고 조선시대 내내 거론되었다. 세종은 이들

이 없으면 천문 관측을 못 한다고까지 생각할 정도였다. 
이순지는 1442년 「칠정산」을 완성한다(박성래, 1996).

이천은 1402년 무과 초시에, 1410년 무과 중시에 각

각 급제하여 동지총제(同知摠制)·충청도 병마절도사 

등을 지냈다. 1420년 공조참판으로 세종의 명을 받아 

경자자(庚子字)를 만들고, 1434년 중추원지사로 갑인

자(甲寅字)를 만드는 등 세종대의 인쇄술 발달에 크게 

공헌하였다. 1438년 호조판서로 있으면서, 간의, 혼의, 
앙부일구 등 천문기구의 제작을 지휘했다. 무신으로서 

요직을 역임하면서 세종대의 과학 기술 발전에 큰 공

을 세웠다(대한인쇄문화협회, 2003).
위처럼 장영실 곁에는 능력 있는 동료들이 있었기

에 많은 천문기기를 만들고 갑인자를 제작할 수 있었

던 것이다. 조선의 천문학자 이순지가 연구한 천문학 

이론을 바탕으로 그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천문기기

들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이순지라는 동료가 없었다

면 장영실도 혼자 천문관측기기를 만들 수 없었을 것

이다. 이순지가 연구하여 나온 이론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만들 수 있었다.

라. 우연 혹은 기회의 촉매(C)

(1) 세종대왕과의 만남

장영실이 수많은 발명품을 만들고 본인의 능력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세종대왕을 만났기 때문이다. 세
종대왕의 인재 등용 방식이 장영실을 발견할 수 있었

고, 그에 따라 장영실의 능력으로 조선 전개의 과학 기

술이 발전했을 것이다.
장영실은 세종대왕을 만나고 중국 유학길에 오른

다. 자칫 조선에만 있다가는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기 

쉬울뿐더러 선진국으로 가서 견식을 넓혀 와서 이를 

조선 땅에서 활용해야 하는 시점에서, 때마침 세종대

왕께서 명을 내리자,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렇게 장영

실은 최천구, 윤사웅 등과 함께 중국 땅에 첫발을 내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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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각종 천문관측기기를 보고 와서 조선에서 그

것을 발명하리라는 커다란 꿈을 가슴에 안았을 것이

다. 당시 중국 천문기기 발달은 상당한 수준이었다. 장
영실뿐만 아니라 함께 중국 유학길에 오른 학자들에게

는 놀람과 동시에 커다란 동기부여가 됐을 것으로 추

측된다(조선사역사연구소, 2016; 114-115).
노비 출신인 그에게 중국 유학의 기회를 주고 면천

에 벼슬까지 내려준 세종은 그야말로 장영실에게 든든

한 지원군이었다. 영실은 자신의 재능을 인정해준 세종

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깊은 고마움을 느꼈을 것이

다. 고마움에 보답하는 듯 장영실은 많은 업적을 남겼

다. 한 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에서 업적을 남겼는데, 
대부분 조선 백성들의 실생활과 농업에 직접적인 도움

을 주는 각종 과학기기였다(조선사역사연구소, 2016; 
121).

마. 발달 과정(LP)

비형식적 학습은 매일 일상생활 속의 활동을 하는 

동안 얻어지는 지식과 기술을 말한다. 장영실은 노비

의 자식으로 태어나 원래 노비 신분이었다. 그리고 그

가 10살이 되던 해 관청으로 들어가 일을 시작하게 된

다. 어린 시절부터 관청에 들어가 같이 일하는 노비들

이 물건을 다루는 모습을 매일 같이 관찰했을 것이다. 
그리고 고장 난 물건을 고치는 것을 보면서 배우고, 기
술을 배움으로써 장영실은 물건을 다루는 기술을 학습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물건을 고쳤던 경험들이 모여 훗

날 장영실이 천문관측 기기 및 물시계, 해시계를 제작

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비제도적 형식적 학습은 독학 또는 스스로 배우는 

학습의 경우를 말한다. 중국에서 머무르는 동안 장영

실은 천문기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지만, 개괄

적이고 원론적인 이론 정도일 뿐 실물이나 설계도와 

같은 실제 제작에 필요한 것은 구하지 못한 채 돌아왔

다. 당시에는 천문이 가장 중요한 과학 분야였으므로 

다른 나라에 그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통

제했기 때문이다(김형광, 2002).
장영실은 이 유학길에서 중국을 포함하여 이슬람의 

천문기술까지 배워왔다. 유학길에 올랐을 때 중국에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천문기구와 관련된 개괄적이고 

원론적인 이론 정도였을 것이라는 것을 보면 장영실은 

그러한 정보를 자신만의 지식으로 배우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천문학 지식이 있었던 동료들에게 도움을 받

았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형식적 학습은 제도 내의 학습으로 학교와 같은 교

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조선시대의 제도 

내의 학습은 서당일 것이다. 그러나, 장영실은 천민이

었기 때문에 서당을 다닐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형식적 학습과 관련된 내용은 기록되어있지 않다.

바. 재능(T)

장영실은 어려서부터 매우 영특했음을 알 수 있다. 
장영실은 비록 동래현 관청에서 일하는 노비였지만 고

장 난 물건을 잘 고치는 재능이 뛰어났던 것으로 추정

된다. 어린 시절부터 관청에서 각종 허드렛일을 하면

서도 물건을 만들고 고치면서 자신의 손재주를 활용했

을 것이다. 불편한 것이 있으면 계속 쓰지 않고, 왜 불

편한지 생각하고 개선점을 찾아 고쳤던 것이다. 어린

아이의 영특함과 특별함은 금세 눈에 띄듯이 장영실 

역시 그러했을 것이다(조선사역사연구소, 2016; 104).
장영실의 가장 유명한 업적은 자격루일 것이다. 앞

에서 계속 언급되었듯이 장영실이 만든 물시계는 3가
지이다. 세 가지 물시계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은 장

영실의 물건 구조 파악과 관련된 직관력, 학문적 이론

을 기구로 나타낼 수 있는 과학 기술 재능이 접목되었

기 때문일 것이다.
첫 번째 물시계인 갱점지기에는 단점이 있었다. 불

편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줄 수 

있는 물시계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을 것이다. 1433년, 
장영실은 김조, 이천 등과 함께 물의 흐름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물시계를 만들어 세종대왕

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자격루다. 자동 물시계

인 자격루는 기존 물시계와 달리 매시간과 경에 맞추

어 자동적으로 북과 종 그리고 징을 쳐서 시간을 알렸

다(조선사역사연구소, 2016; 158-159).
자격루는 물시계 갱점지기를 다시 고쳐 개량한 것이

다. 9년 만에 두 번째 물시계인 자격루를 만든 것이었다. 
이것은 오늘날 조선의 역사상 가장 정교하고 치밀한 과

학기구로 평가받고 있다(조선사역사연구소, 2016; 159).
두 번째 만들어진 물시계 자격루가 만들어지자 세

종대왕은 이를 국가 표준시계로 반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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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물시계는 1438년에 제작된 옥루는 계절에 

따라 매일 달라지는 해돋이의 위치뿐만 아니라 운동 

속도까지 적확하게 보여줌으로써 천문관측기구로써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조선사역사연구소, 2016; 184).
장영실은 본인이 알고 있는 물시계와 관련된 지식 

그리고 천체 운행과 관련된 지식을 융합하여 세 번째 

시계인 옥루를 만들어 낸 것이다. 이를 통해 장영실이 

지식을 융합할 수 있는 능력도 있음을 알 수 있다. 
갑인자(甲寅字)란, 조선시대 갑인년인 1434년 주자

소에서 만든 구리활자를 의미한다. 태종 계미년에 만

든 계미자를 세종 갑인년에 개량한 것이다. 당시 세종

대왕은 금속 제련 전문가로서는 장영실, 이천, 이순지

를 투입해 금속활자 제작 업무를 맡겼었다. 구리로 만

든 금속활자인 갑인자로 인해 조선의 인쇄술이 발달할 

수 있었다. 자료에 따르면 갑인자는 대략 20여 만자에 

달하며, 이것으로 하루에 40여 장을 찍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이처럼 효율적인 갑인자는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깊다. 세종대왕이 우리 고유의 글자를 제정한 다음에 

처음으로 만든 활자이기 때문이다(조선사역사연구소, 
2016; 186).

장영실이 경상도 찰방별감이라는 벼슬을 받아 창원

과 울산 등지에서 금속 채굴과 제련작업을 지휘했다는 

기록으로 장영실이 금속 채굴 및 제련에도 매우 능숙했

다는 점을 알 수 있다(조선사역사연구소, 2016; 187-188).
위의 자료에 따르면 장영실은 금속을 다루는 기술

에도 재능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앞에서 언

급된 천문관측 기구를 제작하는데 청동과 같은 금속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금속을 다루는 재능도 발현될 

수 있었을 것이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영재성과 재능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조선시대 최고의 과학 기술자로 일컬어지는 

위인인 장영실을 선정하여 그의 생애사를 분석하는 연

구를 통해 그의 잠재된 영재성이 발현, 계발될 수 있었

던 요인을 알아보고, 앞으로의 영재 교육에 대한 시사

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래서 장영실과 관련된 논

문, 학술지, 도서 등을 근거로 하여 그의 주요 생애사

건 7가지를 추출하였다. 그리고 Gagné의 ‘영재성과 재

능의 차별화 모형(DMGT)’을 사용하여 장영실의 재능 

발현과 계발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분
석한 결과 장영실의 영재성 발현에 가장 큰 영향을 미

친 요인은 우연 및 기회의 촉매(C)였다. 이외의 요인별

을 정리하며 다음과 같다.
첫째, 영재성(G) 영역에서는 그의 과학·기술 능력이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세종대왕의 눈에 든 후 

본격적인 과학 기술자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 

유학길에서 중국 및 이슬람의 천문학 기기에 대해 배

워온 뒤, 조선에 맞는 여러 가지 천문기기 제작에 참여

했다. 또한, 물시계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

여 조선의 자동 물시계도 만들어 냈다. 그리고 갑인자

(甲寅字)를 제작하는 데에도 참여하였다. 기록을 통해 

장영실이 발명하고 제작에 참여한 것을 살펴보면 다양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그의 과학·기술적 능력

이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개인 내적 촉매(IC)는 장영실이 조선을 대표

하는 여러 천문관측 기구 및 물시계를 제작할 수 있게 

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 중 동기 요인을 살펴보면 

조선시대는 농업이 나라의 근간이었다. 따라서 한 해 

농사가 얼마나 잘 되었는지에 따라 백성들의 생활이 

달라졌다. 이러한 농업에 중요한 학문이 천문학이다. 
절기를 관찰하여 백성들이 때에 맞게 농사를 지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농업과 천문학이 깊은 연관성

이 있었으므로, 이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중요했

을 것이다. 따라서 장영실뿐만 아니라 그의 동료 이순

지는 조선만의 역법을 정리하였고, 그 이론을 바탕으

로 천문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 기구를 장영실과 그의 

동료들이 만들어 낼 수 있었다. 
그리고 노비 신분이었던 장영실에게 세종대왕은 여

러 차례 벼슬을 내렸다. 장영실에게는 이 또한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세종대왕에게 감사한 마음을 자신이 만든 기구들로 보

답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최초의 물시계 

경점지기를 시작해 자동 물시계인 자격루를 만들었고, 
그에 그치지 않고 물시계와 천문현상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옥루까지 개발했을 것이다. 그리고, 자격루가 조

선의 표준시계로 반포되었을 때 그의 자아효능감에 영

향을 주었을 것이다.
또한 자격루를 제작하면서 갑인자 제작에 참여했다

는 것은 그의 성실성 측면을 알려주는 부분이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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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비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신의 위치

에서 꾸준히 능력을 발휘하고 인정받았던 것으로 보아 

그가 강직한 성격의 소유자였음을 알 수 있다.
셋째, 환경적 촉매(EC)는 크게 주위 환경과 영향을 

미치는 인물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된다. 먼저, 그의 재

능 발현 및 계발에 영향을 미친 문화적·사회적 요인으

로는 그가 조선시대에 살았다는 점이다. 그 당시 조선

시대는 양천제의 신분제 사회였다. 장영실은 어머니가 

노비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 또한 노비 신분이었다. 조
선시대에서 노비는 어렸을 때 서당에 나가지 못하고 

관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시험에 응시도 할 수 없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이 그의 재능계발에 방해가 되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는 궁궐로 들어온 뒤, 뛰어난 동료

를 만날 수 있었다. 바로 이순지와 이천이다. 이순지는 

조선시대의 천문학자로 조선의 역법인 「칠정산」을 완

성한 사람이다. 그가 연구한 칠정산을 바탕으로 조선

의 천문관측기구가 만들어질 수 있었을 것이다. 이순

지가 연구한 이론적 사실을 바탕으로 천문관측기구를 

제작한 것이다. 이천은 갑인자 제작을 이끌었던 인물

로 나온다. 장영실이 동료 없이는 앞에 언급했던 많은 

과학기구가 만들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유능한 동료

들이 장영실과 같이 연구하였기 때문에 과학기구가 나

왔고 조선의 과학 발전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넷째, 우연 혹은 기회의 촉매(C)는 개인 내적 촉매

(IC)와 같이 많은 영향을 미친 요인이다. 장영실의 능

력은 세종대왕을 만나고서부터 발휘될 수 있었다. 만
약, 장영실이 세종대왕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의 재능

은 발휘되지 못했을 것이다. 세종대왕이 보낸 중국 유

학길에서 배워온 지식을 바탕으로 연구하여 많은 과학

기구를 만들 수 있었다. 그중, 옆에 사람이 없어도 물

의 일정한 흐름에 따라 시간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자

격루는 장영실이 아니었으면 발명되기 어려웠을 것이

라고 평가된다. 
세종대왕을 만나고 노비 신분을 면하게 된 것 또한 

장영실에게는 큰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장영실이 

물시계 제작, 해시계 제작, 천문관측기구 제작, 갑인자 

제작 등 본인의 능력을 발휘했고, 세종대왕도 장영실

이 그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었기에 그의 영재

성이 발휘될 수 있었다.
다섯째, 발달과정(LP)은 형식적·비형식적 학습, 훈련 

요소로 구성된다. 먼저, 비형식적 학습 요인은 일상생

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을 통해 재능이 발달하는 

것이다. 장영실은 노비 신분이었기 때문에, 어려서 관

가에서 일을 했다고 전해진다. 어린 시절부터 관청에 

들어가 같이 일하는 노비들이 물건을 다루는 모습을 

매일 같이 관찰했을 것이다. 그리고 고장 난 물건을 고

치는 것을 보면서 배우고, 기술을 배움으로써 장영실은 

물건을 다루는 기술을 학습할 수 있었을 것이다. 물건

을 고쳤던 경험들이 훗날 그가 물건의 구조를 파악하

고, 제작하는 데 도움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비제도적 

형식적 학습은 형식적 학습과는 달리 스스로 공부하는 

경우이다. 장영실은 중국 유학길에서 중국을 포함하여 

이슬람의 천문기술까지 배워왔다. 유학길에 올랐을 때 

중국에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천문기구와 관련된 개

괄적이고 원론적인 이론 정도였을 것이라는 것을 보면 

장영실은 그러한 정보를 자신만의 지식으로 배우기 위

해 스스로 노력하고 연구했을 것이며, 천문학 지식이 

있었던 동료들에게 도움을 받았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지식적 토대로 이론에 맞는 과학기구

를 발명해낼 수 있었다. 형식적 학습은 제도 내의 학습

으로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조
선시대에 어린 시절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은 서

당이다. 그러나, 노비 신분이었던 그는 서당에 갈 수 없

었기 때문에 형식적 교육은 받지 못했을 것이고 형식

적 학습과 관련된 기록은 전해지는 것이 없다.
여섯째, 재능(T)은 장영실의 주요한 업적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장영실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자격루 발명일 것이다. 그러나, 자격루가 만

들어지기 전 장영실은 조선의 첫 번째 물시계는 경점

지기였다. 이 경점지기는 자동 물시계가 아니었기 때

문에 옆에서 사람이 시간을 알려주어야 했다. 이러한 

불편한 점이 발견되자 장영실은 자동 물시계를 만들기 

위한 물시계 연구에 돌입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자동 

물시계가 ‘자격루’인 것이다. 자격루는 시간이 되면 

종, 북과 징을 쳐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 줬는데, 시간

을 알려줄 때 소리만 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나타내

는 동물 인형이 시패를 들고나왔다고 한다.
그러나 자격루를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물시계

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여 마지막 물시계인 ‘옥
루’를 만들어 낸다. 옥루는 물시계의 기능과 천체의 움

직임을 같이 관측할 수 있는 시계였다. 이는 장영실이 

본인이 알고 있는 물시계와 관련된 지식 그리고 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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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과 관련된 지식을 융합하여 만들어 낸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영실은 갑인자 제작에도 참여했다. 

이를 통해 장영실은 금속을 다루는 것에도 재능이 있

었음을 알 수 있다. 해시계, 천문관측 기구 등을 제작

하는데 구리와 같은 금속이 사용되었다고 한다. 많은 

과학 기구를 만들면서 쌓은 경험적인 지식이 장영실이 

금속 제련과 관련된 재능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되었

을 것이다. 세종대왕이 그에게 벼슬을 내려 금속 채굴 

및 제련작업을 지휘하도록 한 것은 이를 뒷받침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영재교육의 시

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장영실의 잠재적으로 타고난 영재

성이 재능으로 발현될 수 있었던 촉매 요인을 파악하

고자 그의 생애 분석 과정을 거쳐 DMGT 모형으로 분

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장영실의 재능이 발현, 계발되

는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은 우연 및 기

회의 촉매(C)였다. 따라서 영재성이 형성되고 발전되

는 데에는 영재성을 타고났다는 것만으로 영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알아보고 옆에서 영재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영재의 영재성

을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고, 그들

의 영재성에 맞는 그리고 영재성이 올바르게 개발될 

수 있는 적절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장영실의 재능이 발현, 계발되는 과정에서 우연 

및 기회의 촉매 요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개인 내적 

촉매였다. 즉, 개인 내적 동기, 노력, 필요, 자기효능감 

등의 요소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영재프로그램에서도 

영재의 지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영재의 내적 동기, 노력, 
필요 등을 높일 수 있는 것 또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장영실이라는 한 명의 인물의 영재

성 형성 및 발현 과정을 살펴보았지만, 영재성은 다양

한 분야에서 발현되기 때문에 다른 재능 분야의 영재

들을 선정하여 그들의 생애 사건을 분석하여 영재성의 

형성 및 발전 과정을 살펴보는 연구가 나온다면 시사

하는 점이 있을 것이다.

국문요약

본 연구는 Gagné의 ‘영재성과 재능에 대한 차별화 

모형(DMGT)’을 이용하여 장영실의 주요 생애 사건을 

수집 및 추출하고 그의 생애사에서 영재성이 어떻게 

형성되고 계발되었는지, 그가 과학 기술 분야에서 재

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

기 위해 그의 역사 기록, 위인전, 학술지 등을 분석하

는 질적 연구 방법 중 ‘내용 분석법’을 적용하여 살펴

보았다. 그리고 Gagné의 영재성과 재능에 대한 차별화 

모형(DMGT)의 틀에 기초하여 장영실의 영재성 발현 

기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재교육에서 나아갈 

방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종합 정리하

면, 첫째, 영재성(G)에서는 장영실은 과학·기술 능력이 

뛰어났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개인 내적 촉매(IC)를 

구성하는 동기, 결단력, 자기관리, 성격 요인은 영재성 

발달과정에 영향을 미쳤다. 셋째, 환경적 촉매(EC)에
서 사회적 환경 및 동료가 영재성을 발휘하는 것에 영

향을 미쳤다. 넷째, 우연 혹은 기회의 촉매(C)는 장영

실이 영재성을 발현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

이었다. 다섯째, 발달과정(LP)에서 비형식적 학습, 비
제도적 형식적 학습이 영재성 발현에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이 장영실과 같은 인물의 재능발달 요인은 향

후 영재성의 발현 기제를 이해하고 영재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검사 도구, 영재성을 개발시킬 수 있는 맞춤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의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주제어: 장영실, 영재성과 재능에 대한 차별화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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